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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보유자의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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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distress of the patients with ostomy. Methods: A descriptive re-
search design was adopt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ix patients with ostomy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was obtained for ethical protec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31, 2009 to January 10, 2010 using in-depth interview 
technique. Krippendorff’s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tilized for data analysis. Results: Eight categories and 26 themes were extract-
ed from the data which illustrated the lived distress of the patients with ostomy. The categories were “do not have any freedom to eat 
whatever I wish to eat”, “uncontrolled defecation”, “have to live through tough situation”, “keep stoma in suspense”, “disgusting ostomy”, 
“can not live with comfort”, “easily take a pessimistic view”, and “see how the wind blows in daily family life”. Conclusion: Ostomates 
were affected by the distress of having an ostomy in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life. Individualized and continued 
nursing education program has to be developed in hospital and community setting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osto-
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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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불편함은 감각적, 정의적,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 다차원적 주관

적 경험이다. 불편함은 ‘안위나 평화를 소망하는 상태’, ‘통증이나 괴

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안위의 변화로 인해 불쾌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몸과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의

미한다1).

암을 진단 받은 환자는 암 자체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암의 진단과 치료과정 및 치료 후에도 여러 가

지 신체적·심리적 불편감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2-5)되고 있다. 

Kim3)은 가정간호제공이 암 환자의 불편감과 가족부담감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암 환자는 신체적, 정서적인 문제와 사회경

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다 하였고, Kwon과 Kim2)은 5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 환자가 겪게 되는 일반적인 불편함을 조사한 결과 피

로감이 8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식욕 저하 69.6%, 통증 68.8%, 

기분 저하 66.7%, 소화장애 60.1%의 순으로 불편함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Lee4)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불편함을 조사한 결

과 86.9%가 수술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Bae5)는 암 환자의 불편함을 암의 진단명, 전이 여부, 암 치료 단계, 

암 치료 방법, 입원 횟수, 경제 상태와 가구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암 환자의 불편감은 암의 종류, 암의 치료방법, 경

제 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장암은 전체 암 중 세 번째로 흔히 발생하는 암6,7)으로 치료과

정이나 치료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대장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장루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

체적 및 정신사회적 불편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루를 가진 대장

암 환자의 불편함에 대해 Kim8)은 장루보유자는 장루 형성과 관련

된 불규칙한 배변, 장루 주위 피부 관리, 가스 배출과 냄새 조절 및 

의복 선택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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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회적 고립 및 우울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Park과 

Ha9), Lee10)는 장루환자가 장루 형성으로 인해 대변 누출, 장루 주머

니 팽창, 장루 부착물 관리, 피부 손상, 개인위생 감소, 신체상의 변

화, 잦은 배변, 항문 분비물, 가스 조절 등의 신체 생리적인 문제와 

함께 직업 복귀의 어려움, 성생활의 어려움, 여행과 여가활동의 제

한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불안, 우울, 분노, 

절망감, 자살 충동,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정신적 문제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장루를 가진 환자는 암으로 인한 어려

움과 함께 결장루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므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다른 암 환자보다 더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

다.11-13)

외국의 경우 Mckenzie 등14)은 장루 보유 환자를 대상으로 장루주

머니 교환이나 장루 부착물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장루보유자의 절반은 스스로 신체를 통제할 수 없음을 느끼고 있

고, 33.0% 정도는 장루주머니 교환이나 장루 부착물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장

루를 보유하고 있는 대장암 환자는 불규칙한 배변, 대변 누출과 더

불어 잦은 배변, 장루 주위 피부 손상, 가스 배출과 냄새 조절, 장루 

주머니의 팽창과 장루 부착물 관리, 항문 분비물과 가스 조절 및 신

체 생리적인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 복귀

의 어려움, 성생활의 어려움, 여행과 여가 활동의 제한 등의 사회적

인 문제 및 불안, 우울, 분노, 절망감, 자살 충동, 신체상의 변화 및 자

아존중감 저하 등의 정신적 문제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루 보유자의 불편함을 조사한 연구는 일반적인 암 환자

의 불편함을 조사한 연구2,3,5)와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주로 기존

에 알려진 신체적 증상 위주의 조사나 이런 증상과 관련된 삶의 질

에 대한 조사연구8-10)로 국한되어 있어 장루를 가지고 살면서 장루

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불편함 조사 연구는 불편함을 측정하는 

도구를 이용한 연구로 주어진 문항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

어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장루보유자

의 불편함 전반을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는 장루를 가진 암 환자는 어느 다른 종류의 암 환자보다 장루

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불편함을 

추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루 환자가 경험하는 

불편함을 신체적 요소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 요소 및 맥락적인 요

소까지 전체적으로 접근하여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설

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자료로부터 그 문맥에 대한 묘

사를 할 수 있고 타당한 준거를 만들어 내는 연구 방법인 내용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루를 가진 암 환자의 불

편함을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장루 환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루를 가진 암 환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설

명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Kri-

ppendorff 10)의 내용 분석방법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참여자는 D시 2개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장루를 보

유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환자로 의사소통과 면담이 가능한 자,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6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09년 7월 31일부터 2010년 1월 10일까지 이루어졌

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외과에서 대장암 수

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통해 수술 후 장루를 보유한 환자 명단을 확

인하였다. 확인된 명단에 있는 85명의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 연

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한 후 총 6명이 면담을 허락하였다. 면

담 약속과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면담자의 집이

나 병원, 또는 면담자가 원하는 조용한 장소로 사전에 약속을 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장소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과 연구 방법을 다시 설명하였으며, 연구에의 참여를 허락한 경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면담 질문은 “장루를 가지고 있으니 많이 불편하시지요. 경

험하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었다. 면담시간

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횟수는 연구 참여자  

1인에 1-3회 정도 이루어졌으며,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

음하고 녹음된 내용은 전문을 필사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범주의 속성을 발달에 기여하는 새

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포화의 신호인 중복, 반복, 지루함이 

나타날 때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장루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간호대학에서 질적 연구를 강의하거

나 강의받은 경력이 있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질적 

연구 모임에서 2년 이상 함께 질적 연구의 연구 방법론을 함께 연구

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면담은 질적 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

자 2명에 의해 이루어졌고, 필사는 면담자 2인과 역시 질적연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인이 추가되어 총 3명에 의해 이루어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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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석은 필사자를 포함한 전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비

밀이 보장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 중 연구 참여를 중단할 의

사가 있는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

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Krippendorff 15)가 제시한 내용 분석에 따

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과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

면 Fig. 1과 같다. 첫 단계는 연구대상자가 기술한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장루보유자의 불편감과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기술한 문장이나 구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

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이를 

종합하였고, 네 번째 단계는 종합된 내용을 개념화하였으며, 다섯 

번째 단계는 개념화된 내용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내용 분석은 연구자 중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5인의 연구자가 각

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단계에서 연구자들 간의 의견 일치

가 50.0% 이하로 다양한 분석 결과를 보여, 5-6회의 지속적이고 반

복적인 분석 단계를 거치면서 90.0% 이상의 의견 일치를 통해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평가 기준

인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및 감시가능성(audibility)을 

이용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을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자

로 하여금 면담을 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자의 선입견이 연구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면담이 끝난 이후 면담 자료를 

다른 연구자들이 검토하도록 하여 연구 질문과 연구 대화의 질에 

대해 논의하여 다음 면담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있

는 그대로의 경험을 끌어내고자 연구에의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참여자가 원하는 면담 장소를 선택하

였고, 녹음된 면담 내용을 그대로 문자화하였다. 연구의 적합성(fit-

tingness)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로 적합한 조건을 의사에

게 의뢰하여 적절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감시가능성

(audibility)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였

고, 자료의 분석에서 한 연구자가 동일한 면담 자료를 2-3차례 반복

하여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면담 자료를 2-3차례 반복하여 읽고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

을 거침으로써 면담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일치를 도모하였다. 

연구 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는 대장암으로 수술 후 장루를 보유한 지 5년에서 10

년 사이 남자 2명, 여자 4명으로, 연령은 50대가 3명, 60대가 3명이었

으며, 학력은 중졸 2명, 고졸 3명, 대졸 1명이었다.  

2. 장루보유자의 불편함   

의미 있는 진술 144개, 하부 주제 85개, 주제 26개, 범주 8개로 나

타났다. 8개 범주는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은 ‘마음대로 먹지 못함’, 

Fig. 1. Process of data analysis

Body of text
   : validating evidence evidence

Significant statement

Theme

Analytic constructInference

Categorizing

Sub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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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할 수 없는 대변’, ‘어렵고 힘든 삶,’ ‘조마조마한 마음’, ‘싫고 불편

한 장루’, ‘편하게 살지 못함’, ‘비관스러움’, ‘눈치 보는 삶’ 등이었다

(Appendix 1).  

1) 마음대로 먹지 못함

장루보유자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편함은 ‘마음대로 먹지 

못함’이었다. ‘마음대로 먹지 못함’ 범주에는 ‘식사량’, ‘음식의 종류’, 

‘식사 시간’ 등이 포함되었다. ‘식사량’은 과식을 하게 되면 속이 불편

하고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였으며, 자주 대변을 치워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음식을 적게 먹으려 하였으며, 특히 외

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굶으며 외출을 하기

도 한다고 하였다. ‘음식의 종류’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속이 불편하고 설사를 하게 되거나 냄새가 많이 나므로 고기나 기

름진 음식은 아예 자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식사시간’ 또한 마음대

로 하지 못하였다. 식사를 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대변을 처리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멀리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식사를 하

지 않고 외출을 하였으며, 외출에서 돌아오면서 무엇을 먹거나 외

출에서 돌아온 후 식사를 하는 등 식사시간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름진 거 요런 거를 먹으면 설사가 좀 나고 이러니까... 기름

진 거 안 먹을라 카고.”

“식사가 좀 그렇지... 내가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3년 

동안은 고기도 안 먹었어”

“집에 있으마 묵고 싶으면 머 무도 되지만... 일단 나갔다하면 조

절해야 되지 예. 고런 게 좀 불편하지 예! 안 그러면 실컷 배부르게 

먹고 할 낀데.... 불편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지 예. 식사는 마구 장장 무마 

변을 볼 수밖에 없고요. 마이 무뿌마... 대변을 한 번 볼 것을 두 번

을 봐야 되고, 암만케도... 그기 그런 기라 그기 불편한 기라 예 한 

번 치울 걸 두 번, 세 번 치워야…”

“한 백리나 이래 가면은 고거는 안자 내가 한 때 밥을 안 묵고 

가는 거는... 묵고가면 중간에 암만해도 처리를 해야 하니까... 고

대 굶고 가가 거 가가 먹으면 그게 인자 요 처리할 때도 있고 안 그

라마 고 때는 인자 아침 안 먹고 나간다든지... 안 그라마 올 직에 

조금 적게 무 뿌고... 한다든지.” 

2) 조절할 수 없는 대변

장루보유자의 불편함 중 장루 수술 초기에 나타나는 불편함으로 

‘조절할 수 없는 대변’이 있었다. 이 범주에는 ‘언제 나올지 모름’, ‘찔

찔거리는 대변’, ‘냄새나는 대변’, ‘조절 안 되는 방귀’ 등이 포함되었

다. ‘언제 나올지 모름’은 배변이 조절이 안 되어 언제 대변이 나올지 

몰라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대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게 대변이 나

와 당황하게 된다고 하였다. 장루보유자는 물만 먹어도 대변이 나오

기도 하여 외출 시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하

였다. ‘찔찔거리는 대변’은 대변이 찔찔거리는 것처럼 조금씩 변이 나

와 항상 장루 주머니에 대변이 묻어 있고, 자주 갈아야 하는 불편함

이 있다 하였다. ‘냄새나는 대변’은 항상 장루주머니에 대변이 조금

씩 남아 있어 냄새가 배여 있으며, 방에도 냄새가 배여 있어 가족들

도 방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

서도 냄새가 나므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게 되고, 외출 자

체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였다. ‘조절 안 되는 방귀’는 식사 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사돈을 만나거나 다

른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방귀가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하였다. 

“그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그냥 나오는 것도 모

르고... 근데 처음에는 조절이 안 되어서... 물만 먹어도 나오고 뭐

든 금방 먹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조절이 안 되어서... 많이 불

편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계속 아기들 찔찔거리는 것처럼 계

속 나오더라고. ”

“방귀가 자꾸 나오는 거야. 방귀 나올 때 자제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뿡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꾹 막아버리면 소리가 좀 죽

고… 여러 사람 있는데 방구가 자꾸 나와서.”

3) 어렵고 힘든 삶

장루보유자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장루보유자는 마

음대로 먹지 못하고 조절할 수 없는 대변 등으로 인해 ‘외출 제한’, 

‘만나는 사람 제한’, ‘활동 제한’을 하고 있었다. ‘외출 제한’은 대부분

의 연구 참여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루 보유자들은 조절할 

수 없는 대변이나 장루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거나 외출을 하더라도 대변 처리의 문제로 

인해 먼저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고, 화장실

이 불편한 곳은 가지 않는 등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며, 외

출 자체를 자제하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 제한’은 외출 자체를 제한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제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장루보

유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었으며, 계모임이

나 부부동반 해외여행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활동 제한’

은 장루로 인해 직업도 못 가지게 되고, 직장이나 사업도 못하게 되

었고, 집안의 일은 물론이고, 교회일 및 취미생활도 하지 못하게 되

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여 



오은희 외·장루보유자의 불편함  13

www.kons.or.krDOI: 10.5388/jkon.2011.11.1.9

초래되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였다. 

“가장 불편한 것이 외출하는 거야.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

까...  불편해서... 그냥 밖에도 못나가고... 내가  야외를 안가요. 불

편해서. 밖에 나가는 거… 회사에 와도 씻을 때도 마땅찮고 집에

서도 그렇고... ”

“제일로 불편한건 어데 외출할 때 하루 자고 오게 될 때 그 처리

가 그게 제일 불편했지 예.”

“대인관계에 내 자신이 참 기피가 되지요... 술 안 먹고 논다 해

도 뒤처리 땜에 제일 어려워요. 계원들이 어디 가자해도 빠지고 

못 가지 예. 다른 사람, 모임이라든지 피해지더라구요. 괜찮지 여

럿이 모인 데는 잘 안 갈려 그러죠.”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못하잖아... 암 것도 못 하잖아... 직

장을 못 다니니깐, 가니깐 그것도 똥 줄 같은 게 있다고 안 된다 카

더라고.”

4) 조마조마한 마음

장루보유자는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장루

보유자는 ‘냄새 날까 조마조마함’, ‘장루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함’이 

있었다.‘ 냄새 날까 조마조마함’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방귀 냄

새와 장루로 인한 대변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항상 조마조마하고 신경이 쓰여서 차를 타고 갈 때에도 항상 창문 

쪽에 앉아서 창문을 내리고 가게 되고, 부부관계에도 방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루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함’은 주위 사람

들이 장루를 가진 것을 눈치 챌까 항상 장루를 숨기게 되는 것으로, 

장루가 불룩 튀어나온 것 때문에 늘 손이 가고 항상 신경이 쓰이며, 

항상 손이나 수건 등으로 장루를 가리게 되고, 장루백도 남들 몰래 

갈고, 장루가 있는 것을 사돈이나 사위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

았다. 

“(차를 타고 갈 때) 계속 냄새 날까봐 창문내리고 했지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며 많이 불편하지 뭐. 냄새 날까봐.. 그럼 주변 사

람들한테도 불편하고…”

“조마조마했지. 혹시 방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새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서 조마조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불안하고…”

“사우나 갈 때도 남들 볼까봐 수건으로 가리지.”

“(여행가서도) 친구들 잘 때 몰래 장루 백 갈고. 얼마나 불편하

든지.”

“어떤 데는 손이 이리 가고, 안 만져주면 부풀러 터지고 하는데 

내려 줘야 되고 걱정이 돼서 자꾸 손이 가요. 한 거의 70-80%가... 

손이 가지고 그래요.”

5) 싫고 불편한 장루  

장루보유자는 장루를 ‘싫고 불편한 장루’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루

보유자는 장루에 대해 ‘자주 갈아야 하는 장루’, ‘냄새나는 장루’, ‘당

황하게 하는 장루’, ‘더러운 장루’, ‘돈 드는 장루’로 인식하였다. ‘자주 

갈아야 하는 장루’는 대변이 항상 묻어 있는 장루가 밖으로 나와 있

기 때문에 자주 갈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대변의 양이 많거나 가스

로 인해 터지기도 하고, 장루 주머니 밖으로 대변이 흘러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장루를 갈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냄새나는 장루’는 항상 장루가 대변으로 차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로 인해 항상 신경이 쓰이고, 특히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

는 더 신경이 쓰여 늘 불편해 하였다. ‘당황하게 하는 장루’는 외출 시 

갑자기 장루가 터지거나 설사로 인해 팬티를 다 버리게 되어 가족들

이 와서야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장루보유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었고, 더운 여름과 같이 땀이 나거나 운동 시 혹은 저절로 장루백

이 흘러내리거나 빠지게 되어 연구 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하였다. 

‘더러운 장루’는 항상 장루가 대변으로 차 있어 더러울 뿐 아니라 

장루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루보유자에게는 늘 

‘더러운 장루’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장루를 

세척하는 일은 시간을 맞추어 해야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고 세척을 하다보면 대변 찌꺼기도 보이기 때문에 장루를 세척하

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루를 세척하는 일은 더럽고 싫은 일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루보유자가 아닌 보호자가 장루를 세척을 

해 줄 정도로 ‘더러운 장루’는 장루보유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싫

고 불편한 존재였다. ‘돈 드는 장루’는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장

루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장루 관리 비용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장루보유자에게는 이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고가의 장루 백 비용과 

함께 보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생활 

등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연구 참여자에게는 경제적인 어려

움이 가중되고 심지어 장애등급을 받게 해 달라고 할 정도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싫고 불편한 장루’는 장루의 대변으로 인

한 불편과 장루 관리 비용의 문제를 의미하였다.

“냄새가 나오마 암만해도 우리 담배 니코친 맹키로... 고론 식으

로 나오는 게 있더라고 예. 그래 암만해도 냄새가 인자 풍기는 기 

냄새가 냄새가 지독하게 나데.” 

“얘들도 (방에) 들어 올라고 하면 애시 당초 안 들어오려고 하

고 내 자신도 참 더럽더라고.”

“한번은 떨어져서 그거 붙여둔 것이 그래서 대변이 흘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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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고 오라해서 씻었어요. 암만해도 붙어가 있는 이게 떨어질 

수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하니깐 빠지뿌더라구 좀 많이 찼을 적에... 내

가 운동할 적에도 빠지기 때문에.”

“설사를 해서 다 흘러내리고... 회사에서.. 장루가 한 번씩 변이 

너무 많아 터져가지고 들에 갈려고 하다 오전에 안 갔디 변이 봉

지대로 차가지고 터져 가지고 봉지가 잘못해서. 설사가 나오면 팍 

나와 뿌가 주머니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 카이.”

“꼭 식사 후에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세척을) 해야 돼. 아니면 

잘 안 되거든. 시간을 지킬려니 많이 불편하지. 시간 맞추어서 할

려니 불편도 하고.”

“대변이 나오면 냄새가 나잖아요. 사실 냄새 나고. 내가 봐도 냄

새나고 집에 냄새도 배기고…”

“외관상으로도 좀 아마케도 이게 나오거든 예. 마이가 아니라

도 좀 불룩한 표시가 나고… 좀 앞에 걸거친다 든지. 뭐 마이 걸거

친다 카까, 마이 받치고 뭐 이래... 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불편치.”

“화장실에 내 방이 따로 되가지고 하는데 얘들도 (방에) 들어 

올라고 하면 애시 당초 안 들어오려고 하고, 내 자신도 참 더럽더

라고.”

“첫째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마 이래가 있으면 돈도 한

정 없이 들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까지.. 

외부적으로 연고를 발라야 돼. 안 그러면 살이 헤지더라고.”

6) 편하게 살지 못함

장루보유자는 장루가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하여 ‘편하게 살지 못

함’을 호소하였다. 이 범주에는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함’, ‘편하게 옷

을 입지 못함’이 포함되었다.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장루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모든 생활이 바뀌었고 편하게 살 수 

없다고 한다.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함’은 장루로 인해 장루가 없는 쪽

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야 하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돌아눕지 못

함을 의미한다. ‘편하게 옷을 입지 못함’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장루

로 인해 항상 풍덩한 옷을 입어야 하고, 장루를 감추기 위해 늘 풍덩

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국 ‘편하게 살지 못함’은 잠을 자는 것, 옷을 입는 것 모두 제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저는 한쪽으로만 자요. 제가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으로만 자요. 이리도 못 눕고 저리도 못 눕고 힘이 들더라구 예. 

한쪽으로 누버 있지 말라카는 데 한쪽으로 안 누버 있을 수가 없

잖아.”

“이쪽으로는 못 눕지. 바로 누버 있으면 여 또 배는 또 안 좋아. 

다리 같은데도 아프제 불핀한 데가 너무 많아.”

“옷을 쫄리는 것 못 입고. 펑펑하진 것 밖에 못 입고. 항상 치마 

고무 달린 펑퍼짐한 치마 입어야 되는 게 불편하지 예.”

“맨 몸디 같으면 안 달고 있고 그카면 맨 몸디 같으면 좋쟎아 

예. 옷을 이래입어도 되고 저래 입어도 괜찮고 마음대로 자유롭

게 움직여도 되고 이건 항상 신경이... 항상 신경이 여기에 있지 예. 

항상 터질란가 변이 찼는가 비워야 되는가 항상 신경이 여기에 있

지 예. 항상 항상...”

7) 비관스러움

장루보유자는 장루가 있다는 그 자체가 ‘비관스러움’으로 나타났

다. ‘비관스러움’에는 ‘괴로움’, ‘우울함’, ‘서러움’, ‘미안함’이 포함되었

다. ‘괴로움’은 항상 좋은 게 없고 기쁜 것이 없고 마음이 무겁고 괴

롭다 하였다. 이 ‘괴로움’에는 종교도 도움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고

통이 제일 심하다고 하였다. 장루가 있는 그 자체가 괴로울 뿐 아니

라 장루 처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가족이 하여야 하므

로 보호자도 괴롭힌다고 하였다. ‘우울함’은 처음 수술하고는 집에

만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마음대로 외출을 하지 못하고 마음대

로 먹지도 못하니 우울하며, 사람들이 자꾸 묻는 것이 장루보유자

를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서러움’의 표현에는 장루보유자가 장루를 세척할 때 초인종이 울

리거나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못하여 불편할 뿐 아니라 비참하고 

서럽다 하였다. 장루보유자는 이전에는 안 해 본 것 없이, 못하는 것 

없이 지내다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없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여도 

자신이 없어진 자신이 비참하고 서럽다 하였다. ‘미안함’은 해외여행

이나 부부동반 모임도 함께 나가지 못하고, 집안일도 하지 못하고, 

남 같고 각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부부가 한방에 잠을 자지 못하

고 딴 방에서 잠을 자야 하며, 부부 관계도 할 수 없어 남편은 아내

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다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관스러움’

은 장루로 인해 생기게 된 괴로움, 우울함, 서러움, 미안함이 모두 공

존하여 생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거를 계속 이래하면 냄새 나까 싶어서 거서 노이로제가 걸

리겠어.”

“뭐 좋은 게 없지 예. 되게 기쁘고 그런 것은 없지 예. 마음이 무

거워지고 좋은 게 없고 때로는 괴로운 것도 있고 그렇지 예.”

“솔직히 마음의 고통이 제일 심하지. 종교도 도움이 안 되더라

고. 순간 정적인 것은 좋은 데 더 우울해져서.”

“괴로움이지 예.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가시가 

없는데... 다 가시가 있겠지 예.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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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남들이 다 없는 내 몸에 이런 장루가 일

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갈아야 되지 변이 보고 싶으면 화장실 가서 

쑥 누면 되는데 나는 주머니를 비워야 되는 깐.. 화장실에 가서 볼

일 보는 것보다는 괴롭지 예 물로 부어서 헹구어 씻어내고 세척 

하는 것도 다른 사람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가시

지 예.”

“냄새가 냄새가 지독하게 나데. 그냥 내가 아이고 이래갖고 어

찌 살겠노? 내가 받아내도 못하고 보호자 괴롭다.”

“정신적으로 불편하지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얼마나 불

편하지... 이거 마음적으로 마이 불편하지요. 슬프지 예. 마음이 

우울하고 그렇지 예. 편치 않지 예. 장루 때문에... 장루 때문에 내

가 살짝 우울증이 올라 카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인만 하겠어. 사실 세척할 때 초인종이 

울리거나 전화벨 울리면 못 받잖아 그때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참 비참해. 돌려보내야 하고 집에 없는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서럽지.. 사실 냄새도 나고 찌꺼기도 보

이고. 시간 맞추어서 할려니 불편도 하고...”

“친한 친군데 우습다고 웃는데 저 인간이 내보고 비웃는 걸

까...”

“전에는 교회도 일도 세상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는데 무력감

을 많이 느끼지 예. ”

8) 눈치 보는 삶

장루보유자는 ‘눈치 보는 삶’을 살고 있었다. ‘눈치 보는 삶’의 범주

에는 ‘가족 눈치’, ‘돈 눈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 눈치’는 보호

자에게 눈치를 보이지 않으려고 아프지 않은 척도 해야 하고, 집안 

일이나 직장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가족의 눈치를 보

게 되고, 부부 생활도 못하고, 부부가 남과 같이 살고 있어 서로가 서

로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돈 눈치’는 경제적

인 활동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없는 가운데 장루 관리를 위해 많은 비

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돈 눈치’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눈치 보는 삶’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장루보유자의 불편한 현상이었다.

“어째보면 집사람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렇죠. 내 밖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나 땜에 집사람도 못가고 하니깐 주로 부부동반으로 

가니깐 그럴 적엔... 집사람에게 참 미안하고 슬프고 하지요. 집사

람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죠.”

“나는 보호자들한테 눈치 안 줄라고 아픈 척을 안 할라 칸께. 

불편한 게 얼굴에 또 나타나잖아.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지. 진

짜로 와 집에 드가면 눈치 빈다. 이거 머 배가 땡기고 하니깐 청소

를 옳기 할 수가 있나.”

“그냥 뭐 남편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는 거지요. 뭐 이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아이고… 남자로서의 기

능을 모든 게 다 상실해 버리니깐 그래요. 이래 가지고 부부생활

은 못하지요. 이런 거 차가지고 뭐 무슨 부부생활을 하겠어요! 못

하지요. 할라 해도 자신의 맘에 벌써 뭔가 모르게 자꾸 찝찝하게  

뭐 못하겠더라구요.”

“안 캐도 짜증 부리고 그랄 때 내가 그래서 그런가 싶고, 그래가 

남자들 바람도 안 피우겠나? 내가 지금이도 내 솔직한 맘으로 금

전적으로 되마 색시 하나 쥐어주고 싶다.”

논  의

본 연구는 장암 진단을 받고 장루를 보유하게 된 암환자의 실제

적 불편함을 조사하고 설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장루보유

자의 불편함은 ‘마음대로 먹지 못함’, ‘조절할 수 없는 대변’, ‘어렵고 

힘든 삶’, ‘조마조마한 마음’, ‘싫고 불편한 장루’, ‘편하게 살지 못함’, ‘비

관스러움’, ‘눈치 보는 삶’ 등 8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Choi와 Kim16)은 결장루 보유로 인한 어려움과 이에 대한 극복과

정 연구에서 결장루로 인한 신체적 어려움으로 주머니 비우는 것, 

주머니 빠는 일, 대변 누출의 가스와 냄새, 장루 주변 피부손상, 음

식 조절의 어려움, 성 생활 시 불편감, 세척의 어려움, 배변에 대한 쾌

감 상실, 피로를 보고하고 있고, 사회 심리적 어려움으로는 불안, 막

막함, 장애의식, 민망함, 복장, 경비 부담, 사회 활동의 위축, 대인관계

의 위축, 부부생활의 부담을 보고하고 있어 분류 방법이나 범주화 

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Bae17)는 결장루 환자가 호소하는 인공항문 관리의 문제에 대해 배

변의 규칙성, 인공항문의 피부 관리, 냄새, 가스배출, 신체활동, 부부

관계 등을 보고한 것 비교하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본 연구결

과에서는 ‘마음대로 먹지 못함’으로 표현되는 식사량, 식사시간, 음

식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조마조마한 마음’, ‘싫고 불편한 

장루’, ‘편하게 살지 못함’, ‘비관스러움’, ‘눈치 보는 삶’ 등으로 표현되

는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im 등18)의 장루보유자의 간호요구도 조사에서 나타난 장

루보유자의 기구 부착과 관련된 걱정 요인으로 냄새와 가스, 분비

물이 새는 것, 주머니 소리나는 것, 주머니 떨어지는 것 등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장루보유자가 가진 불편함의 일부만

을 대상으로 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장루보유자가 가진 불편함을 

모두 다 조사하고 있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냄새 날까 조마조마함’과 ‘장루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함’으로 

표현되는 ‘조마조마한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함’과 ‘편하게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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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못함’으로 대표되는 ‘편하게 살지 못함’, ‘가족 눈치’와 ‘돈 눈치’

를 포함함. ‘눈치 보는 삶’의 범주들은 지금까지 장루를 가진 암 환자

의 불편함 관련 연구에서 보고되지 않아 앞으로 장루를 가진 암환

자 중재에서 중요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음대로 먹지 못함’의 불편함에 포함된 불편함의 내용이 식사

량, 음식의 종류, 식사 시간 등으로 나타난 것은 Kim8)의 직장암 환

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 연구와 Park과 Ha9)의 장루 보유

한 대장 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연구에서 장루환자의 불

편함을 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장애나 배변이나 배뇨문제 등

의 위장관계나 비뇨기계 신체적 증상과 관련된 증상으로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장루보유자의 불편

함은 매일 일생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하여야 하는 식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장루환자를 위한 간호교육에서는 ‘식사량’

은 과식 시와 외출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음

식의 종류’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에 대한 자제, ‘식사시간’은 대변 처

리 문제와 관련하여 외출 시 식사 시간 조절 등에 대한 것 등을 포

함하는 구체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절할 수 없는 대변’이나 방귀로 인한 불편함은 장루 수술 후 초

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환자로부터 듣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었다.19,20) 그러나 병원에서 간호사가 이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었음에도 환자는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는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장루보유자는 장루로 인해 대변 냄새가 날까 조마조마하고, 장루

가 있음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으며 이는 동시

에 외출 제한, 만나는 사람 제한, 전반적인 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장루보유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타

낸 것이라 하겠다. 이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장루보유자의 불편함 관

련 연구8-10)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내용으로 앞으로 장루보유자가 

장루로 인해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간호중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장루보유자는 대변으로 인해 냄새도 나고 더럽기 때문에 장루를 

자주 갈아야 하고, 세척도 해야 하며, 장루 백을 갈고 세척하는 일 

자체가 냄새도 나고 찌꺼기도 보여 더러워 하기 싫은 일이고, 또한 

시간도 맞추어야 하므로 번거롭다 하였다. 이는 장루를 가지게 된 

환자 모두가 매일 매일 당면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기본 간호 문제이

나 장루보유자는 이로 인해 크게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나

타낸 것으로 앞으로 가족이나 건강관리 기관의 지지와 간호가 필요

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Choi 등21)은 장루보유자를 대상으로 장세척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장세척이 장루보유자의 만족도와 삶

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어 앞으로 장루보유자를 대상으

로 장세척과 같은 처치의 확대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겠다. 

장루 백을 자주 갈아야 하는 문제는 비용의 문제로 직결되어 수

입원이 없어진 장루보유자의 입장에서 장루 소모품 역시 매우 불편

하고 힘든 상황을 생성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Kim8), Park과 Ha9), 

Lee10)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장루 보유자들에게 큰 문제

가 됨을 보고한 바 있어 앞으로 장루보유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개선이나 복지 해택이 필요한 영역이라 생

각된다. 

장루보유자는 심리적으로 장루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불편하

며 그로 인해 괴롭고, 우울하고, 서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비관스

럽다 하였다. 이는 Choi 등21)의 연구에서 장루와 관련된 정서와 정

신적인 문제로 자존심, 열등감, 수치심, 무력감, 절망감 등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수술 환자의 60.0-70.0%가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중 10.0%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루를 보유한 대장

직장암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조사한 Park과 Ha9)도 우울이 장

루 보유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장루보유자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간호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장유보유자

는 해외여행이나 부부 동반 모임도 나가지 못하고, 부부가 한방에

서 잠을 자지도 못하며, 부부 생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부부가 남

과 같이 살게 되므로 부부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

편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장루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보고되지 않은 장루환자의 근원적인 불편함이라 하겠다. 일

반적으로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성 기능상의 문제나 성욕 감퇴

나 성적 만족감 저하 등에 관한 보고20,22)는 있었으나 성기능 장애

를 동반하지 않은 장루로 인해 부부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의 부담과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현

상이 나타남은 앞으로 장루보유자의 간호관리에서 더욱 중점적으

로 관리하여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에 대해 Park 등22)의 연구에서는 성생활의 문제는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장루보

유자를 위한 성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Prieto 등23)은 장루보유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루 주머니에 대변

이 가득 찼을 때의 불안보다 가족이 불편해 할까 더 걱정이라고 보

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장루보유자는 신체적인 불편감도 중요하

지만 심리적 불편감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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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장루를 가진 암환자는 집안일 내지 직장에서의 일

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일을 못 하게 되었

다는 것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수

입이 줄어드는 반면 장루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지출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복지나 보험 해택 적용이 절실한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앞으로 장루를 가진 암환자를 위한 간호중재에서는 추

후 조절할 수 없는 대변이나 방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우울을 감

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심리적 간호중

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장루보유자를 위한 성 상담 프로그램

의 개발 및 적용, 지속적인 국가적 차원의 복지나 보험 해택 확대 등

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장루를 가진 암 환자의 간

호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니 만큼 장루보유자를 위한 

계속된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질

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D시 2

개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후 장루를 보유하고 있는 18세 이상 

환자로 의사소통과 면담이 가능한 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6명으로 자료 수집은 2009년 7월 31일부터 2010년 

1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간호대학에서 질적 연구를 강의하거

나 받은 경험이 있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질적 연구 

모임에서 2년 이상 함께 질적 연구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연구한 자

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Krippendorff 15)의 질적 연구 내용 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은 ‘마음대로 먹지 못함’, ‘조

절할 수 없는 대변’, ‘어렵고 힘든 삶’, ‘조마조마한 마음’, ‘싫고 불편한 

장루’, ‘편하게 살지 못함’, ‘비관스러움’, ‘눈치 보는 삶’ 등 8개의 범주

로 나누어졌다. 이처럼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

적, 영적 영역의 모든 부분에 있어 관련이 되고 있으므로, 병원 현장

에서 장루보유자 간호 시 간호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장루보유자의 불편함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장루보유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그들이 장루 그 자체에 

대해 불편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루보유자들의 불편함을 인

정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그 불편함

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루보유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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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Distress of the patients with ostomy 

Category Theme Subtheme

마음대로 먹지 못함 식사량

음식의 종류

식사 시간

과식을 하면 속이 불편함, 과식 시 자주 치워야 하므로 식사를 제한함, 외출 시 장루 백이 갑자기 

터질까봐 빈 속으로 감. 

고기를 먹으면 변이 다르고 배가 아파 고기를 못 먹음, 기름진 것을 못 먹음.

멀리 가면 끼니를 거름, 외출 시 식사 시간을 조절함, 외출 시 적게 먹음.

조절할 수 없는 대변 조절할 수 없는 대변

찔찔거리는 대변

냄새나는 대변

조절 안 되는 방귀

언제 대변이 나올지 모름, 대변 조절이 안 됨, 물만 먹어도 대변이 나오기도 함.

변이 찔찔거리는 것처럼 나옴, 조금 조금씩 나옴.

항상 장루에 대변이 있어 냄새가 남, 방에서 냄새가 배임.

방구가 자꾸 나와 신경 쓰임, 방귀를 조절할 수 없음.

어렵고 힘든 삶 외출 제한

만나는 사람 제한

활동 제한

먼 거리를 못 감, 처리 장소 문제로 외출을 못함,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하여 외출하기 힘듦, 여행

을 멀리 못 감, 여럿이 모이는 모임에 못 나감(음식 관계, 잠자리 관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듦,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기가 불안함, 다른 사람과 여행하는 것이 

불편함, 집안에서 가족과 지냄, 대인관계가 기피됨.

직업을 못 가짐, 일을 못함, 하고 싶은 일을 못함, 일이 겁 남, 자신감 상실.

조마조마한 마음 냄새 날까 조마조마함

장루를 들킬까 조마조마함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냄새가 날까 신경쓰임, 냄새가 날까 조마조마함. 

주위 사람들에게 장루를 숨김, 친구들에게 장루를 숨김, 몰래 장루백 갈기, 다른 사람들이 알까 

조마조마함, 남들이 볼까봐 수건으로 가림, 장루를 감춤.

싫고 불편한 장루 자주 갈아야 하는 장루

냄새나는 장루 

당황하게 하는 장루

더러운 장루

돈 드는 장루

자주 갈아야 함, 자주 안 갈면 따갑고 아픔, 판을 자주 갈아야함.

항상 장루에 대변이 차 있어 냄새가 남.

땀이 흘러 부착물이 미끄러져 흐름. 장루 부착물이 잘 떨어짐, 변이 많이 차이거나 운동 시에 빠

짐, 고정이 안 됨, 설사로 팬티를 버림, 일할 때 장루 관리가 어려움, 땀이 나면 장루 주머니가 몸에 

떡떡 데임, 장루가 터져 관리가 힘듦. 

장루 세척 시간 지키기 불편함, 장세척 하는 것이 불편함, 세척 시 냄새와 찌꺼기가 보임, 세척을 

해야 하는 서러움, 장루 백을 씻는 것이 힘듦, 보호자도 장루 세척하는 것이 더럽고 싫음.

장루 관리 비용이 많이 듦, 고가의 장루 비용, 제한적인 보험 적용. 

편하게 살지 못함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함

편하게 옷을 입지 못함

한쪽으로 잠, 바로 딱 누워 잠, 이리 저리 못 누움.

풍덩한 옷만 입어야 함, 옷을 마음대로 못 입음.

비관스러움 괴로움

우울함

서러움

미안함

마음의 고통, 장루로 인해 마음이 불편함, 증상을 물어 보는 것이 괴로움, 마음이 무겁고 괴로움. 

우울함.

세척하는 서러움, 일도 직장생활도 못하는 것이 서러움, 취미생활도 못하는 것이 서러움, 자신감 

상실, 소극적이게 된 자신이 서러움.

부부생활을 못하므로 집사람에게 미안함, 집안일을 할 수 없어 남편에게 미안함, 같이 여행을 못

가 미안함, 부부 관계를 못해 미안함.

눈치보는 삶 가족 눈치

돈 눈치

남편이나 아내 눈치를 봄, 집안일을 할 수 없어 눈치가 보임,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안함, 부부

가 한방에 같이 못 잠, 남 같음, 부부생활을 못함, 부부관계를 피함.

장루 관리를 위한 많은 비용이 지출됨.


